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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 정세변화에 대해서는 평화체제와 다자 안보협의체로의 전환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경우, 대일관계는 한국의 외교정책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으며 대북지원을 위해서는 

일본측의 ‘부담’도 있어야 하고, 6 자회담을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로 승격시키기 위해서도 

일본의 역할, 그리고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발전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근본주의적 시민사회운동의 논리를 넘어서는 화해와 통합의 논리 개발과 확산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양국 내의 극단주의자들을 봉쇄하고, 협력을 위한 초국가적 시민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양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와 외교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한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인적 교류도 필요한데, 최근의 

한일 관계를 조망해볼 때 역사인식문제와 영토문제 등으로 인해 정치와 외교 관계가 긴장된다 

하더라도 문화적, 인적 교류 분야가 급격하게 냉각되는 구조는 아니라며, 한일 관계는 기존보다 

더 성숙된 양자 관계가 구축되기 시작되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한일 양국의 

정치와 사회 정세의 전망과 한일 문화, 인적 교류, 동아시아 안전보장과 평화협력 등에 대해 

의논할 필요가 있다. 

 

<Q&A> 

Q. 한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도와야 한다는 의견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왜 한국이 완전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은 일본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어서,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실재로 경제적인 차이가 크게 작용한다. 방문해 본 도시가 

서울이라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 

A.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사실상 

일본의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발전되어 있다. 물론 지방과의 차이가 큰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우선 일본과 물가만 비교해도 거의 차이가 없거나 서울의 경우 더 비싼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세계적인면에서의 경제적 위치, 경제적 규모, 

보유하고 있는 문화사회 정치적인 힘을 보면 이미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확실한 선진국의 대열에 

안정적으로 들어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점에서 나는 한국을 경이롭고 대단한 나라라고 

방문할때마다 생각한다.  


